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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 늘봄학교 일일교사 재능기부
- 올해 9월부터 늘봄학교 맞춤형 숲교육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하기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전 대흥초등학교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늘봄

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목공체험 숲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한 남 청장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국산 

자작나무로 공룡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목재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통해 목공 체험프로그램, 숲속 탐험대,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늘봄학교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어릴때부터 목재를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이

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목재‧
숲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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